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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의혹 특검촉구를 위한 3만 변호사 서명운동 추진

 

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과 공수처는 과

연 이재명 후보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늑장수사’, ‘봐주기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귀속되어야 할 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화천대유)이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만일 김만배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그분’에 해당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에 관여되었을 경우 직권

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고,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뇌물죄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총체적 비리 덩어리로서, 이재명 사태는 이미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21. 9. 14.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니, 대장동에서 어떤 범죄혐의가 나오든 논리필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수차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그러나 검찰의 대장동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는 의문스러운 경위로 누락되었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

색에 있어서도 4차례나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

다.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배임혐의를 누락하였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자 어쩔 수 없이 금일 배임죄로 추가 기소하였다. 검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검찰을 등에 업고 연일 범죄투성이인 대장동 사업을 자화자찬하며, ‘모범적 공익사업의 사

례’라고 한다거나 ‘이번 선거 쟁점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등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죄는 커녕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나 현재의 검찰에는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이에 한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3만 변호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재명 사태는 

여야의 문제도, ‘좌우’이념의 문제도 아닌 범죄와 상식의 문제이다. 이념과 진영의 차이가 비리와 불법까지 

용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와 정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전국 3만명의 변호사가 하

나가 되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한변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법조인으

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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